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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경제 2017년 3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국내 교육시장의 연간 규모는 2조 5000

억원이며 거기서 72%를 차지하는 1조 8000억원이 영어교육, 특히 수능과 토익

(TOEIC) 준비에 투입되는 비용이다(Hankyung, 2017). 토익 고득점은 국내 교육사회

에서 영어특기자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선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스펙으로 인식되고 있다(Park, 2015).  

토익 시험, 토익 점수, 토익 준비 등에 관한 의미체계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거대한 

담론 구조로 형성되었고,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행, 영어를 학습한 인재를 선발

하고 배치하는 사회질서에 개입하고 있다(Shin, 2018). 영어사용과 영어학습을 조장

하는 시대 풍조와 함께 영어능력을 추론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토익의 영향

력이 학교 안팎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TV 광

고로도 등장하고 있다. 

토익 광고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흑백 일간지 지면에 광고 텍

스트(Appendix A 참고)가 등장했다. 2000년대부터 토익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교육산업이 크게 확장되었고 그때부터 토익 광고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YouTube) 등의 인터넷 매체에서 영상 모드로 빈번하게 출현했다.  

다중모드(multimode)로부터 의도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재현하는 신흥 매체들은 

다양한 언어/기호의 집합체인 셈이다. 지면 위에서 글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텍스트 

유형뿐 아니라 말이나 음악, 활자 서체나 글자 배치를 다양한 스타일로 배열하는 타

이포그래피(typography), 또는 동작과 표정, 기타 배경 색이나 사물이 시각적으로 서

로 조합되면서 의도한 의미체계가 생성되고, 보완되고, 강조된다. 달리 말하면 영상

이 포함된 의미체계를 분석하려면 다중모드적 담화연구방법(multimodal approach to 

discourse studies)(e.g., Kress, 2010; Kress & van Leeuwen, 2006)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

다. 

담화연구자 다수는 말과 글, 혹은 지면 매체의 텍스트 분석에 치중했다. 멀티미디

어 콘텐츠가 전 학문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영어교육에서도 담화자료를 개

별적이거나 언어 중심 모드가 아닌 다중모드성 기반으로 분석하거나 기획하는 학술 

전통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다중모드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미디어를 포함한 세

상에 끼워져서 생성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영어교육에 관한 담화자료를 온전히 분

석하기 힘들다. 

그런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은 토익에 관한 TV 광고 텍스트를 다중모드 기

반의 담화연구방법으로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언어/기호를 해석할 수 있는 문식력

이 비판적 언어인식론(critical language awareness), 혹은 비판적 언어(영어)교육론

(critical (English) language pedagogy)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Fairclough(1989, 1992)는 비판적으로 해석한 담화자료로부터 비판적 언어인식

(critical language awareness)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영

어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한 목표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판적 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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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석은 특정 이론에 경도될 수 없으며 다중모드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

적 토대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Wodak & Meyer, 2009). 그런 점에서 본 연구 역시 영

어학습자에게 일상적으로 노출된 TV 매체의 영어교육 광고로부터 비판적 영어교육

론의 예시적 토대를 비판적/다중모드적 담화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어 모

드, 타이포그래피 모드, 시각적 모드로부터 제시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속성을 전체

적으로 파악하고 의미 전달을 위해 모드간에 어떤 상보적 결합이 있는지 먼저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매체와 광고 콘텐츠의 수용자(소비자) 면담 등을 통해 토익의 

다중모드적 의미체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다중모드성을 언어/

기호의 배치로부터만 추론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내 영어교육 분야에서 다중모드 기

반의 담화연구방법의 학술문헌조차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색적인 수준

에서나마 본 연구의 논점은 관련 담화연구자 및 비판적 언어교육현장에 유의미한 통

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디어에 나타난 토익 담화 

 

담화는 일관적인 입장으로부터 특정한 언어/기호가 일관적으로 선택되거나 배제

되면서 구성된 의미체계이다. 달리 말하면 담화는 세상을 구성하는 경로(과정)이면

서 이미 구성된 체계 그 자체(결과)이기도 하다(Shin, 2020a; 2022). 담화연구자는 텍

스트 배치의 경향성을 기술하거나 그로부터 함축되는 권력관계나 사회질서를 설명

하기도 하지만 담화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성을 탐색하기도 한다(Back, 2004).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배적인 담화가 계속 구조화되거나 대항 혹은 

대안 역할을 맡을 담화가 새롭게 출현할 수 있다. 미디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담화

는 공공지식처럼 인식되며(Bryant & Oliver, 2009; Shin, 2020b) 한번 지배적 위치를 차

지한 담화는 사회구성원에게 바람직한 품행과 태도의 지침을 일상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노출되는 광고 텍스트는 사실의 재현에 충실하지 않으면

서도 관련 담화의 수용자(소비자)의 주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광고는 대중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설득의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신념과 가치, 혹은 정치문화적인 이데올로기 요소를 반영하기도 한다

(Shin & Shim, 2016). 그런 점에서 광고 매체의 특정 담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언어적 

체계와 의미분석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의 이데올로기의 구조, 맥락, 권력, 관계, 정

체성 등의 탐구”(Cook, 2001, pp. 1-2)라고 볼 수 있다. 

영어교육 분야 역시 미디어 담화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가 선언된 이후로 이명박 정부 때까지 식지 않은 ‘영어 열풍’의 시대가 열렸

다. 영어교육 분야 안팎에서 연구자들은 영어에 관한 미디어 담화들을 주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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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미디어로부터 생성되고 유포된 영어공부나 영어시험 담화

는 대개 조기 교육이나 경쟁적인 학습으로 유도되거나 과장되었다. 미디어로부터 영

어에 관한 일상 담화를 편향적으로 주입받은 교육주체가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행

위에 관해 강박적인 심리상태나 불필요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다는 논점도 발

표되었다(Kim, 2008; Shin, 2018).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재’ 담론(Kim & Shin, 2016), 노무현 정부 때 시

작된 ‘토플 대란’과 ‘국가영어인증시험’ 담론(Shin, 2012, 2018) 등도 영어시험에 관한 

담화연구문헌으로 발표되었다. 그중에서도 토익에만 집중한 연구문헌도 적지 않다. 

토익에 관한 학습자 인식(Shin & Kim, 2012),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1순위 스펙인 

토익(Park, 2015), 혹은 간호대학에서도 취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비해야만 하는 토

익(Hwang, 2018), 취업준비생과 달리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토익 고득점에 비중을 크

게 두지 않는다는 논점(Jang & Boo, 2016) 등이 보고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담화연구는 제한된 모드로부터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된 것이다. 

미디어로부터 연구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이나 글

로 제시된 텍스트만으로 연구 논점을 구성했다. 사회적 실천과 관행으로 토익 담화

가 사회적으로 기능했겠지만 미디어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언어만으로 의미체계가 

생성되고 유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양한 모드로부터 여러 유형의 언어/기호자

원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모드간에 서로 상보적으로 조합되면서 전달력이 높은 의미

체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담화분석 차원에서도 미디어의 언어 모드만을 분석한 기

존 연구결과가 문제화될 수 있겠지만 복수의 모드들로부터 수집하고 분석한 비판적 

담화자료는 추후 비판적 언어인식(Fairclough, 1989, 1992; Janks, 2010)이나 비판적 언

어(영어)교육론의 자료(Norton & Toohey, 2011; Wodak & Meyer, 2009)로도 활용될 수 

있다. 

 

2.2. 다중모드성 기반의 담화분석방법 

 

Halliday(1978)는 모드를 구술과 문자로 구분한 적이 있다. 그는 언어를 규칙의 묶

음 수준이 아니라 여러 모드로 전달되는 의미잠재력(meaning potential)이 있는 기호

적 자원으로 보았다. 체계기능언어학과 사회기호학 문헌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던 모

드는 ‘의미를 구성하면서 언어/기호자원이 조직되는 경로’로 정의될 수 있다.  

의미를 만드는 언어/기호 자원은 단일한 모드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문자, 소리, 색

깔, 표정이나 동작, 사물의 배치 등은 서로 다른 모드를 통해 기능한다(Jewitt, Bezemer, 

& O’Halloran, 2016). 언어와 시각 기호는 계열체적으로 선택되면서 통합적인 의미체

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해당 모드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모드들은 상

호작용하는 복수의 언어/기호 자원과 연결되어 있다. 미디어에 끼워진 자원이야말

로 다중모드적 속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Price, Jewitt, & Brown, 2013). 

다중모드로 구성된 의미체계를 분석하는 사회기호학자들은 체계기능문법

(systemic functional grammar)을 빈번하게 참조하면서 이를 두고 ‘체계기능 다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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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담화분석’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Halliday, 1978). 구조주의와 언어적 전환

(linguistic turn) 사유를 제시한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의미체계

를 랑그(langue)-빠롤(parole) 이항으로 구분했다. 소쉬르 학술 전통으로부터 랑그 기

반의 심층 언어학이 탐색된 것에 반해 일련의 사회기호학자들은 빠롤의 의미적 실

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중에 사회기호학 분야에서 체계기능문법이 변조되어 타

이포그래피, 시각문법 등을 탐구하는 분석틀이 고안되었고 다중모드 기반의 기호자

원을 분석할 수 있는 절차와 사례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Hodge와 Kress(1998)의 ‘Social Semiotics’는 말과 글로 전달되는 모드뿐 

아니라 다양한 기호자원을 다루었기에 사회기호학 학술문헌으로 빈번하게 참고된

다. 또는 체계기능문법으로부터 다양한 매체로 전달되는 이질적인 텍스트를 체계기

능문법의 범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Kress와 van Leeuwen(1996)의 ‘Reading Image’, 

혹은 van Leeuwen(2005)의 ‘Introducing Social Semiotics’ 문헌에 제시되기도 했다. 이

와 같은 문헌은 디자인, 건축, 광고, 홍보, 경영전략,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서 의미체

계를 탐구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Bezemer & Kress, 2008; Shin, 2020b; 

Škrinjar, 2020; Wang & Shin, 2019).  

담화는 미시적 언어장치와 거시적 사회구조가 결합된 복합 층위의 사회문화적 구

성물이다. 특정한 담화자료가 멀티미디어 기반에서 빈번하게 축적된다면 다중모드

적 담화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 타이포그래피, 시각적 기호는 서로 다른 

모드로 담화의 생성과 변화에 상보적이고 전략적으로 끼워진다. 언어만큼 메타기능

이 없을 것으로 간과되는 시각 정보조차 “단순하게 ‘현실’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현실의 이미지를 생산하는”(Kress & van 

Leeuwen, 2006, p. 47) ‘이념적인’ 기호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구술 및 자막으로 전달되는 말과 글, 또는 다양한 시각 및 영상 기호 등

으로부터 다중모드 기반의 영어교육에 관한 의미체계가 대중매체에서 활발하게 생

성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기호학자들의 자료분석방법이 선행적으로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되는 모드는 Kress(2010), Kress와 van 

Leeuwen(2006), van Leeuwen(2005) 등이 제시한 사회기호학 문헌이 참조되어 분석될 

수 있다. 사회기호학자들은 체계기능언어학의 메타기능을 변조하여 이미지를 분석

할 수 있는 시각문법 체계를 재현적(representational), 상호작용적(interactive), 구성적

(compositional) 범주로 구분했다. 즉, 시각 기호는 세상을 재현하고, 시청자와 상호작

용하고, 의도된 기호를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채우고 조정한다. 다양

한 모드로부터 언어/기호들이 서로 연결된 영상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Royce(1998)

이 논술한 것처럼 상보적으로 의미가 구축되는 모형이 일부 참고될 수 있다. 구체적

인 분석 방법은 3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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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미디어에 재현되는 ‘토익’ 에 관한 담화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TV 광고를 목표 매체로 설정했다.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TVCF(www.tvcf.co.kr) 

사이트에서 ‘토익’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등장한 토익이 

언급된 TV 광고 52개를 수집했다. 너무 오래 전에 나왔던 광고를 우선 제외했다. 언

어, 시각 기호, 타이포그래피 모드로부터 의미가 상보적으로 결속된 영상물 중에서 

대중적으로 자주 회자되던 다음 세편의 광고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우선 국내 최초 토익 TV 광고라고 할 수 있는 ‘영단기’의 ‘토익은 기술이다’편이다. 

2013년 TV쇼 ‘마녀사냥’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얻은 성시경과 허지웅(Econovill, 2014)

이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다. 다음은 국내 공영방송인 EBS 산하 ‘EBS Lang 토목

달’(Advertising Information Center, 2016)의 ‘토목달 런칭: 복싱’편이다. 토익 환급 제

도를 최초로 시행한 광고로 인기를 모았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기반의 AI 토익 학

습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교육 앱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산타토

익’(Hankyung, 2021)의 ‘토익 700’편이다.  

세 광고가 미디어에 처음 출현한 시점은 각각 2013년 12월, 2018년 4월, 2020년 7월

이다. 영단기의 ‘토익은 기술이다’ 광고는 A로, ‘EBS 토목달: 복싱’ 광고는 B로, ‘산

타 토익 700’ 광고는 C로 본 연구에서 표기했다. A는 15초, B와 C는 30초 분량의 광고 

영상이며 0.01초 단위로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인 ‘파워 디렉터

(Power Director) 14 버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영상자료를 분해

하고 편집했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토익, 토익 점수, 토익 공부에 관한 광고 자료는 체계기능언어

학을 시각 및 영상자료 분석방법론에 적용한 Kress(2010), Kress와 van Leeuwen(2006), 

van Leeuwen(2005) 등의 사회기호학 문헌을 참조하면서 분석했다. 다만 독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사회기호학 문헌에 등장하는 재현적(representational), 상호작용적

(interactive), 구성적(compositional)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더 쉬

운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Royce(1998)의 경험적(experiential), 대인관계적

(interpersonal), 구성적(textual-composition) 범주를 사용했다. 다음 표 1, 2, 3은 그러한 

범주별로 언어, 시각 기호, 타이포그래피의 모드로 각각 구분한 것이다. 상보적으로 

연결된 의미체계는 단정적으로 분석되기 쉽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했던 

요소들을 표에 하나씩 나열하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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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ential Framework  

Mode System 

Language 

•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Process: transivity 
  (material/mental/relational/behavioral/verbal/existential) 
• Circumstance: background 
• Metaphorical representation 

Visual image 

• Narrative representation: vectors and activities 
• Attributes of represented participants 
• Circumstance: accompaniment and setting  
• Metaphorical representation 
• Color: identional meaning 

Typography • Ideational meaning 

 

표 1에서 정리된 것처럼 다중모드로 구축된 의미는 경험적 틀로부터 분리되고 탐

구될 수 있다. 우선 ‘활자 서체의 배치’(타이포그래피)를 주목하면서 언어 모드로 전

달된 텍스트를 참여자(participant), 과정(process), 상황(circumstance) 등으로 구성된 

체계기능문법의 절(clause) 단위로 분석한다. 체계기능문법에서 과정은 사건의 발생

이나 관계를 재현하는 동사(구)인데 물질적(material), 관계적(relational), 정신적

(mental), 동작적(behavioral), 구두적(verbal), 존재적(existential) 유형으로 구분된다

(Shin, 2022). 텍스트 제공자가 토익에 관한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관념화하는지 파

악하기 위해 과정 유형, 동사성(transivity), 은유(metaphor)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광고 텍스트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은유는 시청자에게 함축적 의미를 자연

스럽게 연결시킨다.  

시각 기호의 모드로는 Kress와 van Leeuwen(2006), van Leeuwen(2005) 등이 체계화

한 시각문법을 참조하여 벡터와 행위의 서사성, 참여자의 표정과 복장, 그리고 은유

적 재현 등을 통해 영상 화면의 시각적 의미 구축을 추론한다. Van Leeuwen(2006)은 

타이포그래피를 은유적인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모드로 주목했다. 글자

의 크기, 색, 질감, 기타 형태의 차이로부터도 하나의 기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관

념을 환기시킬 수 있다. 말이나 글로 전달되는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기타 시각 기호

는 중첩적으로 어떤 관념을 떠올리거나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험적(혹은 

재현적) 메타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다중모드로부터 상보성이 높은 수준이라면 서로 

다른 모드로부터 제시된 언어/기호들이 동질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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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personal Framework 

Mode System 

Language 
• Mood: statement/question/commend 
• Modality of probability/usuality/obiligation/inclination: 

adjunct/auxilary/adverbs    

Visual image  

• Interaction between viewer and represented participants: demand/offer 
• Social distance between viewer and represented participants: close up/ 

medium shot/ long shot 
• Point of view: horizontal/vertical, frontal/oblique 
• Color: interpersonal meaning 

Typhography • Interpersonal meaning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광고 속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적 속성은 대인관계적 틀로

부터  추론될 수 있다. 대인적 상호작용은 영상자료 안팎에서 참여하는 모든 인물들

의 사회적 역할, 권력관계, 감정과 같은 ‘태도’로부터 의미화된다. 언어 모드라면 화

자의 발화 양상을 토대로 서법(mood)의 속성인 진술, 질문, 명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빈도나 의무 속성 등의 부사나 부가어, 조동사 배치를 파악하면서 화자가 의도하

는 양태(modality)로부터 태도를 분석할 수도 있다.  

시각 기호의 모드라면 드러난 행위자의 벡터값을 주목하면서 서사적 행위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우선 화면의 행위자와 시청자의 접촉 여부에 따라 해당 이미지를 요

구(demand), 혹은 제공(offer)로 나눌 수 있다. 화면을 채우는 기호가 클로즈업, 롱숏 

등으로 구분하면서 시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분석하기도 한다. 시

선(point of view)이 정면을 향하는지 빗각인지, 혹은 수평인지 수직인지 구분하면서 

행위자와 시청자와의 관계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색의 포화

도 역시 대인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분석내용이 될 수 있다.  

 

TABLE 3 

Textual(composition) Framework 

Mode System 

Language 
• Thematic and info- structure 
• Grammatical cohesion: conjunction, reference, ellipsis, substitution 
• Lexical cohesion: synonym/antonym, repetition, collocation 

Visual image 
• Arrangement: left/right, top/bottom, centre/margine 
• Framing: connectioin, disconnection, overlap, contrast  
• Salience: color, size, amount, shape, clarity 

Typography  

• General typesetting: size, italics, underlining, color, texture, three   
  dimension, movement 
• Arrangement: space between letters 
• Other typesetting techniques:  headlines/heading/sub-heading,  
  blurbs, caption boldface lead-ins,by-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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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제시된 것처럼 구성적 틀로부터 언어와 시각 기호 등의 개별 요소들이 서

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응집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언어적 모드에서는 주

제와 정보구조를 구분하여 의미체계의 형태적 배치를 살펴볼 수 있다. 절이 연결되

는 다양한 결속장치로는 접속, 지시, 생략, 대체의 문법적 결속과 동의어/반의어, 반

복, 연어 등의 어휘적 결속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각적 모드에서는 정보 가치의 배치(arrangement), 프레이밍(framing), 현저성

(salience) 탐구를 할 수 있다. 우선 좌측, 아래, 주변 쪽에 잘 알려졌거나 현실적인 의

미의 시각 기호가 배치되고, 우측, 위, 중심 쪽에 새롭고도 이상적인 의미의 시각 기

호가 배치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의미를 구성하는 시각 기호들이 영상 화면에서 

통합체적으로 연결되는지, 선이나 특정 모양이 그어지면서 분리된 프레임이 사용되

는지, 혹은 중복이나 대조 등의 프레임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는 색깔, 크기, 양, 

모양 등을 통해 현저하게 드러난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다.      

언어와 시각 기호의 은유적 잠재력을 갖는 타이포그래피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형태의 글자 유형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예를 들면, 크기, 굵기, 기울기, 움직임, 글자 

사이 간격 등의 배열 방식을 연구자가 점검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서체의 배열이 제

목, 안내 문구, 부설명 등의 요소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점검하면 의미체계가 어떻

게 구성되고 있는지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분석 및 논의 

 

4.1. A 광고 분석 

 

FIGURE 1 

Commercial A: Clips to Be Analyzed  

1 2 3 4 5 
  

 

  

성시경: 아 그니까 
영어공부를 (Sung: Ah, 
like that, English study) 

성시경: 12년이나 

했잖아~ (허지웅: 

그치)(Sung: have done 

for 12 years. Huh: Yeah.) 

성시경: 근데 아직도 
토익이  (Sung: But 
yet TOEIC) 

성시경: 영어라고 
생각하는 (Sung: is 
supposed to be 
English) 

성시경: 사람들이 
있다니까?(↑) 
(Sung: Some people 
believe that) 

6 7 8 9  

  

 

 

 

허지웅: 하하하 
진짜?(↑) (Huh: Ha 
Ha, Really?) 

Narration: 영단기(Yongdanki) 
성시경: 기술이야 
(is 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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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고는 39개의 캡쳐 화면으로 분할되고 기본 서사구조는 도입-전개-심화-마무

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모든 화면을 기술하고 논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중모드 기반으로 구성된 의미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다고 판단된 일부 캡쳐가 

선택되었다. 위 그림 1의 1-5번은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화면 캡쳐이다. 6번은 전개, 

7-8번은 심화, 9번은 마무리 단계에 등장하는 화면이다.  다중모드로 전달된 해당 TV 

광고의 의미체계를 경험적, 대인관계적, 구성적 범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분석

했다. 

우선 경험적 범주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가수 성시경이다. 명문대학을 졸업

하고 똑똑한 연예인으로 알려진 그는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화면 오른쪽에 클로

즈업 상태로 앉아 있다. 흑백 배경에 빨간색 넥타이의 포화도로부터 ‘현저성’이 두드

러지며, 전경화 위치에서 화려함이나 따뜻함을 연상하는 함축적 의미가 유도된다. 

“아 그니까 영어를 12년이나 했잖아”텍스트가 등장한다. 소리로 전달되는 텍스트에 

맞추어 발화자의 입 부근에서 타이포그래피가 따라다닌다. 언어와 시각 기호가 상

보적으로 작용하며 의도한 의미를 반복해서 부각시킨 셈이다. “근데 아직도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라는 텍스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된

다. 

7번 영상에서 “토익은 기술이다”, “매달 업데이트되는 최다 오답유형”이라는 

타이포그래피가 중심에 위치하면서 점차 클로즈업된다. ‘토익은 기술’이라는 은유

적 재현으로부터 토익 시험(의 준비)이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관념이 환기된

다. 9번 영상에서 성시경이 “기술이야” 텍스트를 발화할 때 토익은 ‘관계적 과정

(relational process)’의 형태로 의미화된다. 여기서 화면 중심에서 클로즈업된 발화자

의 벡터값이 위에서 아래(벡터의 목표인 시청자)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토익을 기술

로 수용하는) 행위자는 토익에 관해 우월적으로 위치한다는 의미가 형성된다. 행위

자의 넥타이 색과 ‘영단기’라는 타이포그래피가 붉은색으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단기와 성시경은 시각적 모드로부터 결속되며 성시경이 영단기 소속임을 은유적

으로 암시한다. 붉은색은 광고 전반에 걸쳐 영단기와 토익의 관념적 의미체계를 이

끈다.  

대인관계적 범주로 1-5번 언어 모드를 분석해보면 먼저 정보가 ‘진술’되고 나중에 

‘의문’이 제시되면서 서법의 전환으로부터 화자의 태도를 부드럽게 표현하고 시청

자로 하여금 동질적인 태도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 그니까”, 

“그런데 아직도”와 같은 부가어는 발화자의 ‘경향’과 ‘의무’를 나타내는 양태적 장

치로 기능한다. “아 그니까”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 “그런데 아직도”는 

화자의 의무적 태도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다.  

1-2번 영상에서 성시경이 왼쪽으로 향한 시선과 팔 위치도 의미를 생산하는 시각 

기호의 배치로 추론할 수 있다. 화면에 아무도 없지만 “그치”라는 동조를 청각적으

로 이끌어낸 것만 봐도 누군가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벡터는 서사적이며 시청자로 하

여금 동질적인 반응과 감정을 유도한다. 3-5번 영상에서는 벡터의 방향성이 정면으

로 바뀐다. “그런데 아직도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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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시청자를 향한 벡터가 만들어지며 ‘토익을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면

을 바라보는 시청자가 된다.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벡터는 수평적이며 클로즈업된 인물은 시청자로 

하여금 화면 속 행위자와 ‘사회적 거리’를 좁히면서 친밀감을 갖게 한다. 시청자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게 유도하는 시각적 기호이다. 화자의 왼쪽 주변을 비추는 빛

으로 현저성이 드러나는데 말하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함축을 시각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왼쪽 편에 빈 자리에 누군가 차지할 자리라는 함축이 전달된다. 5번 영상의 

성시경은 빗각으로 앉아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청자를 손으로 가르키며 무언가 ‘요

구’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언어 모드로 “사람들이 있다니까”의 ‘의문’ 서법과 함께 시

각 기호 모드에서 행위자가 정면을 바라보며 손으로 시청자를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요구’의 서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모드는 상보적으로 유사한 경험적 

재현을 의도하고 있다. 7번의 타이포그래피는 ‘진술’의 서법이다. 수평적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시청자에게 더욱 가까운 사회적 의미로 유도된다. 9번에서는 

발화자인 성시경이 전경화되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하게 ‘요구’를 한다.  

구성적 범주에서 봐도 언어, 시각 기호, 타이포그래피의 모드는 서로 능숙하게 결

합되었다. “아 그니까 영어를 12년이나 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텍스트에서 앞절의 ‘영어를 12년이나 한 것’은 기존 정보, 

뒷 절의 ‘아직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토익에 관한 새로운 

정보이다. 순차적으로 기존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가 배치되어 있다. 6번에서 “그

치”, “진짜?”와 같은 반응적 발화로부터 연결된 대화는 긴밀하게 결속된다.  

시각 기호의 모드로 봐도 행위자의 위치가 전체 화면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위

치하면서 오른쪽이나 위쪽에 핵심 정보를 배치시키는 시각문법을 위배하지 않고 있

다. 빛을 통한 통합체 요소간의 ‘분리’의 프레임이 드러나며 결국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을 시각적으로 전경화하면서 행위자의 텍스트에 핵심 가치를 부여한다. 행위자 

주변은 밝고, 나머지는 짙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  

7번 영상의 ‘기술’이란 어휘에 (굵고 포화도가 높은 빨간색 계열의 타이포그래피

로부터) 현저성이 부여된다. 또한 오른쪽 위로 타이포그래피에 빛이 비춘다. 빛을 받

은 ‘토익은 기술이다’라는 타이포그래피는 기술적으로 토익 공부하는 것이 이상적

이라는 의미로 환기된다. 아래쪽에 ‘매달 업데이트되는 최다오답유형’이란 텍스트

에서 ‘최다오답유형’이란 서체가 비교적 굵게 표시되면서, 위에 위치한 굵은 서체의 

‘기술’과 결속된다. 시청자에게 ‘최다오답유형을 통한 기술’로부터 시험 준비의 이

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환기된다. 9번 영상은 화면 중심부에 행위자가 클로즈

업되고 좌측에 빨간색의 ‘영단기’ 타이포그래피가 현저한 수준으로 등장한다. ‘기술’

은 ‘영단기’ 또는 ‘영단기’는 ‘기술’이라는 연어로 기능하는 시각 기호인 셈이다. 

A 광고의 자료분석만으로 담화가 단지 언어적이지 않으며 다중모드적 결합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토익은) “기술이야”라는 핵심 문장은 다른 기호적 모드(예: 중

심에 위치하면서 점차 클로즈업되는 타이포그래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발화자의 

벡터값)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의미가 전달된다. 해당 콘텐츠의 출시자인 영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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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엠블럼과 함께 재현되며 ‘토익은 기술’이고 ‘기술의 제공자는 ‘영단기’라는 연어 

관계성이 서로 다른 모드에서 동시에 동원되었다.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이와 같

은 예시적 담화자료로부터 비판적 언어(영어)교육자는 (언어만으로 자족적인 의미

전달의 체계가 될 수 없고 다중적인 네트워크로부터 의미가 구성된다는) 언어/기호

에 관한 비판적 인식을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4.2. B 광고 분석 

 

B 광고는 141개의 캡쳐 화면으로 분할되고 기본 서사구조는 도입-전개-변화-심화

1-심화2-마무리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화면을 기술하고 논평할 수 없기 때

문에 다중모드 기반으로 구성된 의미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다고 판단된 일부 

캡쳐가 선택되었다. 위 그림 2의 1-6번은 도입과 전개 부분에 해당되는 화면 캡쳐이

다. 7-11번은 심화, 12-13번은 마무리 단계에 등장하는 화면이다. 다중모드로 전달된 

해당 광고의 의미체계를 경험적, 대인관계적, 구성적 범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FIGURE 2 

Commercial B: Clips to Be Analyze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arration: EBS 

토목달 (Tomokdal) 
  

 

우선 경험적으로 구성된 의미체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6번 영상에서 

“맞았다”, “토익 630점 맞았다”, “응시료 16만원 맞았다”, “수강료 72만원 맞았

다”, “교재비 11만원 맞았다”와 같은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모드 기반의 텍스트가 

등장한다. 반복적으로 출현한 ‘맞았다’는 어휘는 ‘서사적’이면서 ‘물질적’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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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토익시험을 준비하는 행위는 권투경기로부터 은유적으로 재현된다. 토익 

수험자는 권투경기에서 맞으며(‘비용을 지불하며’) 힘겹게 승리를 쟁취하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환기된다. 

시각적 모드로부터 그와 같은 은유적 재현은 적절하게 부연된다. 1-2번 영상에서 

노란색 권투장갑을 낀 인물의 얼굴이 ‘맞았다’라는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화면에 클

로즈업된다. “응시료 16만원”에 맞는 행위는 다분히 서사적이며 화면 속 행위자의 

시선과 표정은 시청자를 향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행위자와 동질적인 반응을 할 것

으로 기대한다. 3-6번 영상에서는 경기장의 빛이 천장에서 비추며 노란색 장갑의 행

위자가 검정색 장갑의 참여자에게 수강료 72만원에 이어 교재비 11만원에 맞는다. 

결투자의 형상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맞는다’는 ‘서사적 행위성’이 반복된다. 이처

럼 ‘맞다’의 의미는 언어와 시각 기호 모드로부터 상보적으로 반복되고 강화된다. 

7-11번 영상에서는 “토익 응시료 1억 2천만원 지원”, “토익 교재비 2억원 지원”, 

“토익 수강료 37억원 현금환급”과 같은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모드 기반의 기표로

부터 새로운 관념(혹은 경험)이 나타난다. ‘지원’이나 ‘환급’과 같은 명사화

(nominalization)된 어휘는 압축적이면서 상보적으로 관련 시각 기호들과 연결된다. 

해당 언어와 타이포그래피는 동시에 겹치는데 그때 행위자는 검은색 장갑의 상대방

을 드디어 (맞지 않고) 때린다. 행위자가 때리는 것은 ‘지원’으로 은유화되며 행위자

의 노란색 장갑과 노란색 서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킨 검은색과 대조되면서 따

뜻하고 희망적인 의미를 강화한다. 경기장이 롱숏으로 재현되면서 행위자는 클로즈

업된다. 

12-13번 영상에서 “0원으로 토익점수 따는 EBS 토목달”과 같은 언어와 타이포

그래피 모드의 텍스트가 등장한다. 13번에 해당하는 영상에서 네레이션으로 “EBS 

토목달”이라는 텍스트가 들리는데 마치 해당 콘텐츠가 결투에서 승리를 한 듯한 서

사가 나타난다. 천장에서 빛이 나타나며 노란색 장갑의 행위자의 팔이 심판으로부

터 세워진 것은 ‘승리’의 재현으로 해석된다. 13번 영상에서 권투장갑과 엠블럼의 색

이 노랑색으로 일치하는데, 이들은 검정색과 대조되면서 ‘토목달’의 관념적 의미를 

이끌어간다. 

대인관계적 범주로 보자면 우선 전반부 영상에서 행위자가 비스듬한 정면을 바라

보며 시청자에게 ‘요구’를 하는 관계성이 드러난다. ‘클로즈업’된 행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평적’이면서 빗각으로 약간 올려다보는 시선은 위축된 행위자(토익 수

험자)의 모습이지만 시청자와 동질감을 가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마지막 장면에

서 행위자는 시청자에게 ‘제공’의 서법을 함축한다. 심판은 ‘수직적’ 시선으로 위를 

향하고 있고, 행위자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토익의 행위자로 하여금 시청자가 올려

다보는 위치성을 허락한 것이다. 시청자가 올려다 보는 행위자의 승리(의 표정과 동

작)는 천장에서 비추는 밝은 빛과 노란색 장갑의 색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결속되어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 보자면, 앞선 광고와 마찬가지로 배치는 주로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되면서, 언어와 시각 기호가 혼합되었지만 통합된 형식성을 갖고 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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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될 때마다 색, 크기, 움직임 등에 변화를 주면서 현저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다. 광고의 초반에 행위자의 시선과 표정이 시청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맞고 있는 

선수로부터 시청자는 동질적인 반응을 가질 것으로 유도된다. 노란색 장갑과 대비

되는 상대방의 검정색 장갑이 시각적 ‘대조’를 선명하게 구성한다. ‘따뜻함’의 의미

를 함축한 노란색과 달리 광고의 행위자를 때리는 검정색 권투장갑은 부정적인 의

미를 유도한다. 후반부 장면에 와서 중심에서 주변으로 정보 가치가 이동하기 시작

한다. 즉, 맞고 때리는 행위자만 화면을 가득 채우다가 승리가 확정되면서 언어와 시

각 기호는 ‘혼합’ 형태로 화면을 채운다.  

B 광고의 영상자료 역시 다중모드성의 담화로부터 비판적 언어인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훌륭한 예시자료가 된다. 전통적인 영어교육론이라면 말로 전달되는 경로

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겠지만 실제적 소통의 상황에서는 B 광고의 상황처럼 말 모드

보다 타이포그래피 모드의 텍스트나 시각적 모드의 은유적 재현만으로도 즉각적이

면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성

공적으로 구성된다면, 또는 동작과 표정, 색깔의 대비와 배치만으로도 감정과 행위

를 유도할 수 있다면, 다중모드적 담화자료는 영어에 관한 문화 및 정체성교육에 유

의미한 교육내용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4.3. C 광고 분석 

 

FIGURE 3 

Commercial C: Clips to Be Analyzed 

1 2 3 4 5 
   

 

 

Narration: 쌓여가는 책 값 학원비에 피곤함 

(the mounting pile of books, tired of 

hagwon costs) (+한숨 쉬는 소리) (a loud 

sigh) 

Narration: 정체된 점수로 인한 답답함 (frustrated at the stagmamt 

scores) 

6 7 8 9 10 

   

 

 

 

Narration: 불필요한 문제는 빼고 꼭 필요한 문제만 추천 (count out 

unnecessary items, include must-have items) 

Narration:내게 딱 

맞는 (the right 

one for me)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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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맞춤학습(one-to-

one tailor-made 

study) 

Narration: 토익 피로 산타로 푸세요! (with Santa, recover from TOEIC fatigue) 

 

C 광고는 162개의 캡쳐 화면으로 분할되었고 기본 서사구조는 도입-문제1-문제2-

변화-해결1-해결2-마무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모든 화면을 기술하고 논

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모드 기반으로 구성된 의미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

다고 판단된 일부 캡쳐를 선택했다. 위 그림 3의 1-2번은 문제1 부분에 해당되는 화

면 캡쳐이다. 3-6번은 문제2, 7-9번은 해결1, 10-11번은 해결2, 12-15번은 마무리 단계

에 등장하는 화면이다. 다중모드로 전달된 해당 광고의 의미체계를 경험적, 대인관

계적, 구성적 범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경험적 범주에서는 1-2번 영상부터 등장하는 “쌓여가는 책값, 학원비에 피곤함”이

란 텍스트 등을 주목할 수 있다.‘피곤함’과 같은 명사화 텍스트, 또는 절을 구성하는 

문장요소로 볼 때 ‘정신적’ 과정 유형이 자주 등장한다. 토익 수험자의 심적 부담감

이 언어 모드로부터 재현된 것이다. 시각 기호로도 화면 중앙에 피곤한 표정의 행위

자(학습자)가 등장하며 그의 머리 위에 “￦” 기호가 세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난다. “￦”

은 ‘돈’의 은유적 재현이며, 행위자의 벡터가 위에서 아래로 변경되고 쌓여가는 책값

과 학원비를 생각하니 피곤함이 노란색 음료로부터 상승된다는 시각적 재현과 동시

에 나타난다.  

3-6번 영상에 나온 명사화 형태의 “답답함”이란 텍스트는 빨간색 타이포그래피

로부터 수험자의 부정적인 내면을 시각적으로도 재현한다. 3번 영상에서 보라색 배

경의 중심에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행위자의 머리 위에 “TOEIC 650”라고 적힌 

점수판이 등장한다. 행위자가 빗각으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어리둥절

한 표정이 나타나며 역시 ‘답답함’의 은유적 재현인 좌측 노란색 음료의 높이나 ‘고

구마’ 등의 기표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그러나 6번 영상에서 좌측 노란색 음료가 

“산타 700” 띠가 둘러진 비타민 음료로 바뀌면서 밝은 종소리와 함께 “토익피로엔 산

타 700”이란 텍스트가 겹쳐진다. 

7-9번 영상에서 언어 모드로부터 “불필요한 문제는 빼고 꼭 필요한 문제만 추천”

이란 텍스트가 나오는데 ‘불필요-필요’의 이항대립과 “추천”과 같은 명사화 형태로

부터 ‘산타 700’ 토익 콘텐츠의 의미를 새롭게 만든다. 내레이션의 발화는 우측에 “산

타 AI가 분석해 꼭 필요한 문제 추천” 문자 텍스트와 겹치고 포화도가 높은 빨간색 

배경으로부터 행위자를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문제 추천’ 텍스트는 흰색 고딕의 타

이포그래피와 결합되면서 시각적으로도 더욱 돋보이게 된다. 행위자가 위로 뛰어 오

르는 행위는 산타 AI로부터 문제를 추천받으니 토익 점수도 오른다는 의미로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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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10-11번 영상에서 “내게 딱 맞는 일대일 맞춤학습”텍스트의 타이포그래피가 제공

될 때 행위자의 손과 스마트폰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다. 스마트폰의 의미가 새롭

게 확장되면서 토익 공부 혹은 맞춤학습의 도구로 접합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행위

자의 벡터는 스마트폰을 향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며 흡족해 하는 표정은 “딱 맞는 

1:1 맞춤학습” 의 은유적 언어장치를 시각 기호의 모드로부터 보완한다. 고른 중간

글자로 “1:1 맞춤학습” 부분에 특히 굵게 표시되는 서체는 타이포그래피로부터 현

저성을 의도한 것이다. 12-15번의 영상에서 “토익 피로 산타로 푸세요”라는 구술 텍

스트 역시 타이포그래피와 은유적 시각 기호로부터 보완된다. “산타로 푸세요” 텍

스트는 빨간색의 굵은 서체로 배치되어 있다.  

대인관계적으로는 광고 속 행위자가 ‘진술’의 발화를 하면서 시청자에게 토익 수

험자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영상 1에서 클로즈업된 행위자는 빗

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응시하며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제공’하려고 한다. 영

상 2에서 행위자와 시청자의 거리는 수직 시점으로 롱숏이다. 시청자는 피로한 토익 

수험자를 빗각으로 (마치 객관성을 함의한 것처럼) 내려다 보게 된다. 시청자는 행위

자의 동작과 표정, 그를 둘러싼 카드와 점점 채워지는 음료, 피곤함의 타이포그래피

로부터 책값과 학원비로부터 곤란함을 겪는 수험자를 바라보게 된다. 영상 3-4에서

도 행위자가 수평 시점이지만 여전히 빗각에 위치되면서 마치 객관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듯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 5에서부터 영상 2에서 나온 롱숏 거리, 시청

자가 행위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수직과 빗각 시점이 다시 사용된다.  

구성적으로는 토익 수험자인 행위자가 중심에 위치하고, 음료와 돈 등의 기호 등

이 주변부에 (행위자와 유사한 크기로) 배치되는 장면이 많다. 예를 들어, 영상 1-2를 

보면 행위자의 파란색 셔츠와 좌측의 노란색 음료, 우측의 “피곤함”의 타이포그

래피 색이 현저한 대조를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다. “피곤함”이란 텍스트에 빨간색 

포화도가 높게 구현되었고, 다소 굵고 점진적인 수평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타이포

그래피는 행위자의 내면을 은유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2번 영상을 보면 신용카드와 

음료는 일부러 크게 전경화되며 학원 비용이나 피곤함의 은유를 대조적으로 드러낸

다. 앞선 광고처럼 여기서도 정보 가치의 배치는 중심과 주변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대조적인 색상과 통합체적 요소의 크기를 통한 현저성이 의도적으로 드러난다. 

C 광고의 자료분석으로부터 비판적 언어(영어)교육연구자들은 다중모드성이 짧

은 시간 중에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어학습자 혹은 토익 수험자의 정체성을 왜곡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A, B 광고의 영상과 비교하면 다중모드성이 더욱 입

체적으로 활용된 C 광고는 영상 안에서 차트와 수치와 같은 기호들이 자유롭게 생성

되고 배치된다. 자극적이고 화려하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을 법한 시각 기호들(예: 신

용카드, 고구마, 음료, 스마트폰)이 정신없이 접합되면서 토익 공부의 유의미성이 과

장되고도 위장된다. 영어를 배우고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 이만큼 요란하고 피곤하

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중모드성은 ‘토익시험 준비’라는 사회적 실천 혹은 관행을 마

치 객관적인 표상처럼 왜곡한다. 이와 같은 담화자료의 비판적 검토는 관련 영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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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적)의 타당한 사용까지도 문제화시킬 수 있다. 

 

4.4. 광고별 논증구조 

 

지금까지 다중모드 기반의 담화분석방법을 통해 TV 광고에 등장한 토익(수험자)

의 경험적, 대인관계적, 구성적 의미체계를 분석했다. 영상편집프로그램으로 다중

모드로 전달되는 영상을 세분화하고, 체계기능문법과 시각문법에 관한 학술문헌을 

참고하면서, 언어, 타이포그래피, 시각 기호의 모드로 구분했다. 개별적인 모드별로, 

또는 모드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토익(수험자)의 의미는 생성되고 강화되고 달라진

다는 점을 탐색할 수 있었다. 언어 모드에서는 은유, 명사화, 관계적 과정이 포함된 

절 구조가 돋보였다. 말과 글은 타이포그래피와 시각 기호의 자원과 자주 결합되었

다. 관계적 과정의 절, 명사화 형태, 은유적 재현이 돋보였으며 제한된 시간에 의도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광고 매체의 텍스트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영상으로 전

달되는 상품 광고는 ‘A는 B’라는 관계적 속성을 은유적 재현으로 전달한다. 언어와 

시각 기호 등의 다양한 모드로 중첩할 때만 압축적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의도된 

의미가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포그래피나 시각적 모드에서는 토

익이 행위주체 역할을 차지하거나 은유적 재현을 돕는다. 여기서는 다중모드 기반

으로 의미화된 TV 광고의 토익(수험자)의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추론하기로 한

다.   

구술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모드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A, B, C 광고에서 모두 특정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청자에게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A 

광고의 성시경이 제시하는 의문문 서법은 시청자로 하여금 질문에 동일하게 반응하

도록 유도한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토익은 기술이다” 텍스트의 전경화된 타이

포그래피는 마치 앞선 질문의 해답처럼 보인다. B 광고 역시 “맞았다”란 기호의 

반복적인 재현은 시청자로 하여금 때리고 맞는 은유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시각적 모드로 보면 A, B, C 광고 모두 화면 속 행위자들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서

사적 벡터가 드러난다. 벡터의 구도가 변하기도 하지만 대개 수평적 위치를 유지하

면서 화면의 행위자는 시청자와 동질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자 한다. A 광고는 

흑백 배경에 인물의 장신구에 빨간색이 끼워져 있고, B 광고는 흑백 배경과 검은색 

장갑과 대비되는 노란색 장갑으로 현저성이 부각된다. C 광고는 유색 배경에 다양한 

색의 포화를 구성하고, 행위자의 시선을 빗각으로 배치하면서 ‘피곤함’과 ‘답답함’

을 시각적으로도 재현한다.  

언어 모드와 타이포그래피 모드는 상보적으로 토익에 관한 의미 생성을 서로 돕

는다. 예를 들면, A 광고에서 구술 텍스트가 제공될 때 타이포그래피는 작은 크기로 

재현되지만, 구술로 제공되지 않는 텍스트의 타이포그래피는 크게 돌출되고 선명한 

색깔로 전경화되곤 한다. B 광고에서는 구술로 전달되는 텍스트가 없기에 화면 중심

에 가득 채워지는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이 돋보인다. 크고 움직임이 있는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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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의 현저성은 단색의 배경과 대비된다. C 광고에서도 구술 텍스트가 화면을 채

우는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모드의 텍스트와 중첩된다. 상호보완적으로 토익(수험자)

에 관한 의미가 강화된다. A, B, C 모든 광고에서 언어, 타이포그래피, 시각 기호의 모

드는 서로 결합되어 광고에서 의도된 의미가 반복되고 강화되고 보완된다. 광고간 

비교를 굳이 하자면 B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언어의 재현으로부터 현저성을 만들

고, A, C 광고는 구술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기타 시각 기호의 여러 요소가 보완의 기

능에 개입한다. 

다중모드로 만들어진 의미체계를 내용적으로 추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A 광고는

‘토익’을 ‘기술’이란 은유로 재현한다. B 광고는 ‘권투 경기’를 ‘토익 준비’로, ‘맞은 

것’은 ‘토익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반격하고 때리는 것’은 ‘토익을 공부할 수 있는 

지원과 환급’이란 은유로 재현한다. 문제도, 해결도, 모두 토익에 관한 은유로부터 의

미화된 것이다. C 광고에서는 토익 문제를 해결하는 인과적 논리가 보다 분명하게 

등장한다. ‘산타 700’ 음료는 토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은유적 재현인데, A, B 광

고와 달리 토익은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란 텍스트로 분명하게 의미화된다. 

 

FIGURE 4 

Semantic Structures of TOEIC Commercials 

 

그림 4에 요약된 것처럼 광고 A, B, C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는 문제-해결의 선

명한 논증 구조이다. A 광고는 ‘토익은 기술’이라는 기술주의 담론이 개입된다. ‘영어

를 12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니(문제), 기술로서 토익을 익혀야 한다(해결)’는 

논증 구조이다. B 광고는 효과와 비용에 집중하는 공리주의 담론이 등장한다. ‘토익

을 준비하며 비용이 많이 드니까(문제), 지원하고 환급해주겠다(해결)’는 논증이다. 

C 광고는 토익에 관한 경제주의-공리주의 담론이 모두 동원된다. ‘피곤하고 정체된 

점수에 답답하니(문제), AI 문제로 선별해서 선택학습을 하라(해결)’는 논증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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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익에 관한 TV 광고에 드러난 의미체계를 다중모드 기반으로 분석하

면서 토익과 토익 수험자의 재현을 탐색했다. 다중모드적 재현으로부터 광고에 나

온 토익은 ‘기술’이나 ‘권투경기’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음료’가 된다. 색의 대비, 역

동적인 형태의 타이포그래피, 행위자의 클로즈업 배치 등으로부터 오직 토익에 관

한, 토익수험자를 위한 원인-결과, 문제-해결의 논증구조가 만들어진다. ‘영어를 12

년이나 했지만 안된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피곤하고, 답답한’ 토익에 관한 문제

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공부해야 하는 토익에 관한 지식체계에서 다뤄

지고 있다. B 광고만 보더라도 토익 공부는 권투처럼 고통스럽게 맞을 수 있는, 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겨야 하는 경쟁적인 경기로 의미화된다.  

A, B, C 광고에서 토익 수험자는 영어가 안되고,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혹은 투입

해야 하고), 힘들고도 답답한, 토익의 장벽으로부터 능동성이 제한된 정체성으로 묘

사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적 상황과 내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술로서 토익’

을 익혀야 하고(A 광고), ‘비용적 지원과 환급’을 받아야 하고(B 광고), ‘기출 유형의 

AI’를 이용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C 광고). 시청자 역시 다중모드로 전달되는 광

고 속 행위자, 토익 수험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고, 공감하고, 바람직한 행위

를 시작하도록 ‘요구’받는다.  

‘영어시험은 기술이다’,‘영어시험은 지원과 환급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영어시

험을 통해 승리하면 관문을 통과한다’는 의미체계는 다중모드로부터 압축적이고 반

복적으로 구성된다. 해당 매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시청자 중 다수는 그와 같은 의

미체계로부터 광고의 행위자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할 수 있다. 토익과 영어공

부에 관한 문제와 해결의 논증구조, 토익(수험자)에 관한 서사적 재현을 반복적으로 

숙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중모드로부터 효율적으로 구성된 의미체계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다면 토익(수험자)에 관한 광고 텍스트 역시 

마치 진실처럼 세상에서 유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모드성 담화자료로부터 비판적 언어(영어)인식을 가르치는 교수자 

혹은 관련 실행연구자는 ‘영어시험(토익)은 정말 ‘기술’에 불과할까?’ 혹은 ‘영어공

부, 혹은 영어시험 공부는 권투경기처럼 맞고 때리는 경쟁적 행위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신이 속한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도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비판적 언어인

식에 집중하는 교육은 비판적 언어교수법의 주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습자

들로 하여금 일상에 노출된 담화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시킬 때 비판적 그리고/또

는 사회문화적 언어교육 이론을 적용하게끔 유도한다(Godley & Mincci, 2008; Janks, 

1999; Shin, 2022).  

정확성의 가치가 중요한 규칙 학습,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성과 기능성의 언어교

육이 현장에서 충분한 교육자료로부터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에 미디어와 같은 매체

에 드러난 언어(영어)에 관한 사회적 실천과 관행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와 교육과정

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영어교육’의 전문성이 내국인을 위한 초중등 교육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위한 평생교육, 대학의 인문/교양교육, 미디어/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 이주민이나 소수자를 위한 특수목적 영어교육 등으로 확장



266  Yeonju Lee and Dongil Shin 

A Textual Analysis of TV Commercials on TOEIC: A Multimodal Approach to Discourse Studies 

될 때, 본 연구에서 고안된 다중모드성 기반의 담화자료 수집과 분석은 해당 교육주

체들로 하여금 다양한 속성의 언어사회 및 정체성 교육을 기획하는데 흥미롭고도 비

판적인 통찰력을 얻게 도울 것이다.  

당장에 본 연구에서 다룬 영어학습, 영어시험에 관한 비판적 언어인식과 비판적 

언어교육론은 대학의 교양(영어)교육과정에서부터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 국내 

대학 중 다수의 교양교육과정은 토익 준비반을 필수 교과목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학

생들은 학원뿐 아니라 대학의 교실에서도 토익점수를 높이기 위한 문제풀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와 같은 시대 풍조에서 본 연구에서 다뤄진 것처럼 영어공부, 영어시험 

준비생의 다중모드적 재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해보는 인문교양. 혹은 비판적 언어인

식론 수업이 논의되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언어(영어)사용은 가치중립적이지만 않

으며 영어학습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준비교육만이 될 수만 없다. 우리 삶을 

온전하게 재현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비판적인 교육론도 모색

되어야만 한다. 영어를 배우는 내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들이 교수자와 함께 일상적

인 담화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학습자’ 혹은 ‘수험자’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해석

해보는 것은 목표언어 학습에 관한 유의미한 사회화 과정일 수도 있다(Janks, 2010; 

Norton & Toohey, 2011). 

그렇다면 영어공부, 영어시험, 수험자 정체성 등의 의미 구성은 관련 연구자의 문

헌에서만 논박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언어(영어)교육의 실제적 현장에서도 탐색되

어야 하는 교육자료이다. 그와 같은 연구문헌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권력이 된 미디

어는 자꾸만 문제점을 (기술이든 환급이든) 효율적인 무언가로부터 해결해야 한다

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으로 토익 학습자를 표상할 것이고 교사나 학생이 영어교육

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것처럼 몇 편

의 TV 광고만 보더라도 다중모드의 압축된 의미체계로부터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공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구받기만 한다.   

추후 연구에서 다중모드성이 높은 관련 영상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다룬 분석틀이 유효한지 재점검해야 한다. 광고 매체의 다중모드성을 온전히 분석

할 역량을 갖춘다면 상징화된 대중매체의 기호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부터 

영어교육에 관한 새로운 의미체계를 기획하거나 대중에게 설득하는 작업에도 통찰

력을 줄 것이다. 분해와 분석이 가능하다면 의미체계의 새로운 조합과 기획도 가능

한 것이다. 게다가 미디어 자료의 수용자 인식까지 조사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 연구

문헌까지 보태진다면, 다중모드적 담화연구방법은 문화텍스트의 미시적 분석에 고

착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비판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토익 수험자와 같은) 사

회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연장통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주

체성의 새로운 단면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능력과 학습)를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장이 포화 상태를 넘

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영어교육 연구자에게 익숙한 학교와 교실, 교과서와 교육과

정 밖에서 영어학습과 영어사용이 다감각적으로 시도되고 유희적으로 소비되고 있

다(Shin, 2020b). 비판적 담화(담론)분석, 미디어 연구, 다중모드적 접근(Shin,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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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이 학계에 포용되어 점차 복잡해지는 영어에 관한 사회적 의미체계, 비판적 언

어인식 등이 다차원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때이다.  

 

 

 

Applicable level: Tert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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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Advertisements on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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